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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천국과 지옥 사이]
천국과 지옥 사이에 담장이 있는데 어느 날 아침 순

찰을 돌던 천국 경비 천사가 담장에 구멍이 생긴 것을 

발견하고 지옥 경비 마귀에게 따졌다.

“야, 니들이 죄인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서 이렇

게 큰 구멍으로 불법 입국하잖아. 이 구멍 어떻게 할 

거야?”

마귀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따졌다.

“야, 우리 쪽에서 구멍 낸 증거 있어?”

천사가 약이 올라 말했다.

“아니? 천국에서 지옥 가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? 

이 구멍 너희들이 책임지고 막아, 알았지?”

“우린 절대 못해.”

“좋아. 그럼 법대로 하자.” 

그러자 마귀가 씩 웃으면서 대답했다.

“그래? 법대로 해봐. 변호사, 판검사, 정치인이 다 여

기 있으니 겁날 거 없지.”

[아내와 선거]
선거에 출마했던 남자가 개표 후 집에 돌아왔다. 풀

이 죽어 있는 남편에게 아내는 말했다. 

“그래, 몇 표나 얻었어요?” 

“두 표 얻었어!” 

그러자 아내는 남편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. 

유머

“왜 때리는 거야?” 

아내가 몹시 화난 얼굴로 말했다. 

“당신 좋아하는 여자 생겼지?”

[생일선물]
유치원 학생들이 선생님의 생일을 맞아 선물을 준

비했다.

부모님이 꽃집을 운영하는 아이로부터 선물을 받은 

선생님이 말했다.

 

“꽃인 것 같구나.”

“어떻게 아셨어요?”

 

놀란 아이가 묻자 선생님은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다.

이어 사탕가게 아이에게 선물을 받은 선생님이 말

했다.

“이 안엔 사탕이 들어 있을 것 같은데.”

“어떻게 아셨어요?”

 

아이가 묻자 선생님은 다시 한번 웃으며 고맙다고 

했다.

술집 아이가 준 선물상자에서는 물이 줄줄 새고 있

었다.

상자를 받아 든 선생님은 손가락으로 맛을 본 뒤 말

했다.

 

“으음, 이거 샴페인이니?”

그러자 아이가 말했다.

“아니요, 그건 강아지인데요.”

[랍비의 실수]
모리스가 상담할 일이 있어서 랍비를 찾아갔다. 

“선생님，남의 실수로 이익을 챙기는 건 옳은 일입니

까？”

“아닐세，남의 실수를 통해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되는 

거라네.” 

랍비가 대답했다.

“선생님, 그 말씀 정말 확실한 거죠”

“당연하지!”

모리스가 재차 확인하자 랍비는 언성을 높였다.  

“좋습니다. 선생님! 그렇게 확실하게 믿으신다면 저

와 저의 아내를 결혼시켜 주시고 받으신 200달러를 

돌려주십시오!”

[옳은 일]
아들: 엄마, 오늘 아침에 아빠랑 같이 버스를 탔는데 

아빠가 제 자리를 숙녀분에게 양보하라고 하셨어요.  

엄마: 잘했구나! 옳은 일을 한 거야. 

아들: 하지만 엄마! 난 아빠 무릎 위에 앉아 있었단 

말이에요!

“새 모자 젖을뻔했네...”

★ 깔깔 포토


